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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읍성은조선시대제주의중심지였다. 성곽길이는3㎞

에이르렀고, 바다방향을제외하고동문, 남문, 서문등 3개

의문이있었다. 제주목관아와관덕정은제주읍성의가장큰

특징이라고할수있다. 특히관덕정은개방적이면서목사와

판관의집무영역중간지점인읍성의중심부에건립됐다. 내

륙지방정자(亭子)와 누(樓)에서 사례를볼수없는목사가

행정을집행하는관아의성격을지닌건물이었다. 건축의독

특한평면형식과구조,기단과월대,답도의구성은광장과의

유기적인연계를고려한것이었다.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이 자리한 곳은 선덕대(宣德臺) 라

는사대(射臺,활을쏠때서는자리)가있던장소로이전부터

광장의기능을갖는곳이었다. 이러한성격은조선시대군사

적,정치적,사회적광장으로기능이확대됐다.

조선시대제주정치행정문화의중심,제주목관아

제주목(濟州牧) 관아는조선시대제주지방통치의중심지

였다.탐라국시대부터 성주청(星主廳) 등주요관아시설이

었던곳으로추정되고있다.

제주목관아는세종 16년인 1434년관부의화재로건물이

모두불에타없어진후바로역사를시작해다음해인1435년

골격이이뤄졌다. 사실상조선시대내내중개축이이뤄졌다

고할수있다.그러나일제강점기에집중적으로훼철(毁撤)되

면서관덕정을빼고는흔적조차찾아볼수없이사라졌다.

일제강점기제주읍성해체,그러나광장은남아

제주읍성이해체되고내부공간구조가바뀌게된가장큰

요인은 일제강점기 신작로의 개설과 1926년 제주읍성 인근

산지항 축항공사로 해석되고 있다. 산지항 축항을 목적으로

북수구에서부터서문과남문중간지점까지의성곽을해체하

고성돌을공사에사용하게된다. 일제강점기객사와객사남

쪽 목사의 영역인 상아(上衙) 영역에는 학교와 경찰서 등의

관공서가설치됐고,남쪽판관의집무처인이아(二衙)는자혜

의원이들어서면서본래의모습을잃게됐다.

읍성의나머지구간은광복이후도시형성과정에서훼손됐

다.도로의개설,성곽의해체로인해광장의물리적장소성은

약화됐지만, 광장으로의 접근성은 강화됐다. 관덕정 광장은

제주근현대의도시시민광장으로시민항쟁과정치, 경제, 문

화활동의중심지가됐다.

발굴로다시찾은역사의현장

1991년 제주시는 시내 중심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삼도2동43-3번지일대200여평을지상지하주차장

부지로예정하고사업을추진했다. 제주시는이지역에대한

매장문화재를확인하기위해지표조사와발굴조사를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받아

199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목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지표조사를실시했다.

조사결과조선시대의제주도읍치장소인제주목관아지

역으로 밝혀지면서 제주시는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의뢰해

1998년까지 4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발굴을 통해

외대문, 중대문지를비롯해이를축으로홍화각(弘化閣), 연

희각(延曦閣), 우련당(友蓮堂), 귤림당(橘林堂), 망경루(望

京樓) 등의 건물터와 유구(遺構)가 확인되고 유물(遺物)도

출토됐다.결국, 18세기제주목관아건물의전체배치가확인

된것이다.

기와5만장헌와(獻瓦), 제주도민의손으로복원

발굴당시시굴갱조사를통해조선전기층아래로고려시대

와탐라시대문화층이자리잡고있음이확인됐다. 제주목관

아지전역에고대탐라국시대부터건물이형성됐음을알수

있는대목이었다. 제주목관아지는 1993년 3월 30일국가지

정사적제380호로지정됐으며,발굴과정에서확인된초석과

기단석등을토대로 탐라순력도와 탐라방영총람 등당대의

문헌과자료, 전문가의고증과자문을거친후 1999년 9월부

터복원사업에돌입했다.

이 과정에서제주도민들은복원사업에들어가는기와 5만

여장전량(全量)을헌와(獻瓦)했다.민관(民官)의합심으로

제주목관아는2002년12월에1단계복원사업으로제주목사

의집무실이었던 홍화각을비롯해집정실인 연희각 , 연회

장으로쓰였던 우연당과 귤림당 등의관청건물과부대시

설이복원됐으며, 2단계복원사업을통해2006년2월조선시

대20개의목가운데제주목에만유일하게있었던2층누각인

망경루의복원이완료됐다.

병사들의훈련장 관덕정

이정(亭)을만든것은놀이나관광이아니라본래설치함

이무열(武閱)을위한것이다.

관덕정은세종 30년인 1448년 안무사(安撫使) 신숙청(辛

淑晴)이 창건한 후 1480년(성종 11)에 목사 양찬에 의해서

중수됐다.병사들의훈련장으로사용하기위해세운정자다.

관덕정은이후 1599년(명종 14), 1690년(숙종 16), 1753

년(영종29), 1779년(정조2), 1833년(순조33), 1851(철종

2), 1882년(고종19)보수되는등총7차례에걸쳐중수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 일본인 마에다 요시지(島司前田善

次)가도로를내기위해보수하면서15척(454.5㎝)이나되는

곡선의처마를2척이나줄이면서가치를훼손시켰으며, 1969

년10번째중수에서는대대적으로해체해새로보수하고주위

에문을달아흰페인트칠을하면서관덕정의위용은사라져

버렸다.

관덕정은 해방 후 1948년 9월 제주도의 임시도청으로,

1952년에는제주도의회의사당으로, 북제주군청의임시청사

로, 그리고 1956년에는미공보원상설문화원으로사용되는

등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했다. 관덕정은 제주도에 현존하는

건물중가장오래된목조건축물로1963년1월21일보물제

322호로지정됐다.

관덕정내부에는 관덕정과 탐라형승 , 호남제일정의현

판이걸려있다. 관덕정의편액(扁額)은세종대왕의셋째아

들인안평대군(安平大君)의필치였으나화재로손실됐고,현

존하는편액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李山海)가 쓴

것이다. 호남제일정은 1882년(고종 19) 방어사박선양(朴

善楊)이중수하면서쓴글씨다.

도심속조선,열린문화공간으로도약하다

최근제주목관아일원에서는한복을입은관광객의모습을

쉽게만날수있다. 보다친숙한문화공간으로거듭나는중이

다. 5월부터는야간개장에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는제주목관아의역사문화

적가치와아름다움을알리고, 야간관광분위기조성으로원

도심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지난1일부터오는10월까지 6

개월간제주목관아야간개장 귤림야행을실시하고있다.야

간개장시간은월화요일을제외하고오후 6시부터오후 9시

30분까지다.오후6시부터무료로입장할수있다.

귤림야행은제주목관아와관덕정일원에서열리며, 야경

산책,야간공연,버스킹,수문장교대의식,자치경찰기마대거

리행진, 체험 등을 총망라한 전통문화 복합행사로 마련된다.

정기공연 귤림풍악은5월부터10월까지매월마지막주토요

일에진행되며,전문공연과클래식,전통공연,밴드등매월다

양한공연과함께판소리와재즈공연도진행할예정이다.

김희찬제주도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문화재가국가유산

체제로전면전환되는만큼제주에서선도적으로국가유산활

용사업의기반을마련하겠다며 국가유산방문의해를맞아

제주목 관아를 문화유산 활용 대표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해

제주유산의가치가더욱확산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

/제주일보김형미기자 사진고봉수기자

<10>제주목관아 관덕정

조선시대제주의정치행정문화중심지였던제주목관아는일제강점기사라졌으나2002년집정실인연희각이복원됐다.

새날개편듯웅장한지붕선…제주희로애락품고600년

제주목관아우련당과연못. 관덕정내부에서볼수있는호남제일정과탐라형승현판

조선시대제주중심지 제주읍성

제주목관아 정치 행정 문화중심

관덕정 군사 정치 사회적광장기능

일제강점기해체돼2006년복원완료

버스킹등열린문화공간재탄생

지자체 10월까지 귤림야행 운영


